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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충북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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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충북경찰은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과정에 대해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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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충북경찰은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의 우리문고 매입과정 수사하라!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이하 충북인평원)의 청주 우리문고 건물 매입과정에 대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충북인평원이 94억 6천만 원에 매입(2024년 11월)한 우리문고 토지와 건물
은 1차 경매가 유찰된 후 2차 경매는 2024년 7월 31일 20% 감액된 75억 8천만 원에  진행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차 경매를 앞두고 충북인평원은 우리문고 토지와 건물의 매매 협상 
기준가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으로 정하는 양해각서를 우리에듀와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2차 경매 최저가 보다 18억 8천만 원이나 더 높은 94억 6천만 원에 매입했다.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과정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충북인평원은 2차 경매에서 우
리문고 토지와 건물 가격이 1차 경매가 보다 20% 감액된 금액으로 공고될 것을 알았음에도 2
차 경매 10여 일 전(2024년 7월 19일) 우리에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2차 경매가 취소되는 계
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우리에듀는 담보 채무를 해소하고도 17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시민의 혈세로 우리문고 소유주에게 이득을 준 것이다. 충북인평원 간부와 직원, 자신들 부동
산이라면 이렇게 매입했겠는가.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과정은 의혹을 사고도 남는다.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과정 대한 충북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
입과정에 대한 문제와 의혹은 상당 기간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충북도의회도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도가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은 충분했다. 충북도는 이 의혹에 대
해 진상을 파악했는가? 그렇다면 충북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는 것인 아닌가?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라!

충북경찰은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과정을 수사하라! 충북인평원의 비상식적인 우리문고 
매입은 시민의 혈세로 우리에듀에게 수익을 안긴 사건이다. 2차 경매에서 매각금액이 낮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왜 양해각서를 체결해 높은 가격에 매입했는지, 우리문고 
매입 결정은 정상적이었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익을 얻은 자와 이를 매개
한 자, 방관하고 방조한 자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이유를 수사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그 어떤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 의혹투성이인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과정에 대해 경찰과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충
북참여연대 또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끝. 


